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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부는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
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

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7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.

□ 이를 위해 택시업계, 플랫폼 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다양한

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

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

□ 국토부는 양 업계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

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(6.27, 한겨레) >

◈ 국토부, 모빌리티 업체 운송사업자 제도화 추진

ㅇ 26일 모빌리티업체 만나 설명, 택시규제 완화해 상생 유도
ㅇ 새 사업자에 ‘기여비용’ 물리고 한국형 TNC제도 신설도 검토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박효철 사무관(☎ 044-201-47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